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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설색의 수치적 기준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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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An investigation of normal range of tongue color in numerical coordinate 

Changhee Kim․Kiwang Kim

Pusan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Korean Medicine

Objectives
Although tongue diagnosis is one of major diagnostic methods in east Asian traditional medicine, the standard 
of normal tongue color have not established. So we tried to suggest the method to establish the standard of 
normal tongue color range and the pilot data about the normal range. 

Materials and methods:
22 precedent study papers that presented the numerical data of normal (light red) tongue color were analyzed. 
At the same time, 46 adult people tongue color data were also collected and analyzed. 

Results
Precedent studies showed remarkable fluctuations of the range of normal tongue color. Collected tongue color 
data of the 46 people showed mean Hue value 2 and standard deviation 14 in HSB system. Additionally, 3 
ways of standard establishment for normal tongue color were suggested. 

Conclusion
We suggest statistical method as a reasonable method for tongue color standard establishment and 2±14 as a 
reference Hue value for normal tongue 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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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Fabricated tongue imaging system for educational purpose. (a) shows the configuration of major 
parts in the imaging system, and (b) shows it's appearance when applied to realistic human model.

Ⅰ. 서 론

설진은 맥진과 함께 한의 진단의 중요한 방법이

지만 아직 설색(舌色) 구분에 대한 표준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 이 때문에 동일한 환자의 혀를 어떤 한의

사는 담홍설(淡紅舌)로, 어떤 한의사는 홍설(紅舌)

로 기록하는 등의 문제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며 

설진 교육에 있어서도 감별의 기준점이 존재하지 

않은 채 감별법을 교육해야 하는 모순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설색 구분의 표준 제정은 당연한 

요구라 할 수 있다. 

한의 설진 체계에서 설색은 담백(淡白), 담홍(淡

紅), 홍(紅), 강(絳), 자(紫), 청(靑 )등으로 구분되며 

이 가운데 정상인의 혀 색은 담홍색이다1). 담홍설은 

이처럼 설색 구분에 있어 중심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기에 본 논고에서는 담홍설을 기준으로 그 색

상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논하고자 한다.

Ⅱ. 재료와 방법

선행연구의 검색을 위해 우선 중국지망(中國知

網, www.cnki.net)을 이용하였다. 설진 선행 연구 

가운데 담홍설의 수치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검색 대상이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논문을 

추출하여 담홍설의 판정 기준에 참고할 자료를 얻었

다. 이 작업에는 최근 작성된 楊新宇의 논문2)이 도

움을 주었는데, 그가 제시한 다음의 검색식에 따라 

1990년부터 2013년까지 저작된 논문을 검색하여 

이 가운데 유효한 논문 22편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검색식은 다음과 같다: [關鍵詞=舌診 AND 全文=

舌色分類] OR [關鍵詞=舌色 AND 全文=顔色模

型] OR [關鍵詞=舌色 AND 全文=RGB] OR [關鍵

詞=舌色 AND 全文=Lab].

중국지망의 논문 검색과 함께 영어권의 설색 연

구 성과를 수집하기 위해 펍메드(www.pubmed.gov)

에서 “tongue color”를 검색어로 하여("tongue" 

[MeSH Terms] AND "color"[MeSH Terms]) 같은 시

기(1990-2013)의 논문을 검색하였다.

국내 논문은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 웹페이지

(http://ndsl.kr)에서 “설진”과 “설색”을 검색어로 하

여 검색을 수행하였다.

한편 정상인의 설색 분포를 얻고자 부산대학교 

한의학과의 진단학 실습 시간에 학생들이 각자의 

혀를 촬영하여 설색을 계측한 46명분의 수치 자료

를 제공받았다. 이 자료는 학생 실습을 목적으로 제

작된 설진기(Figure 1)를 이용하여 획득하였다. 

제작된 설진기에 사용된 카메라는 올인포케이사

의 ALC-M800기종으로서 화이트밸런스를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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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olor correction with gray paper. Original image
in biased color (a) can be converted to adjusted
image (b) by color measurement in gray area
and histogram rearrange in whole picture.

Figure 3. A tongue image before color correction (a)
and image of the same tongue after color 
correction according to the proposed 
method (b).

각종 촬영 파라미터를 수동으로 조정 가능한 카메라

다. 혀 영상 획득시 모든 파라미터를 일정하게(화이

트밸런스 6500, 감마 보정 129, 게인 34 등) 유지하고 

촬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촬영된 사진의 설색

은 때때로 육안으로 관찰한 설색과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이를 교정하기 위해 30% 회색(H:S:V=0 :̊ 

0%:30%, L:a:b=33:0:0, R:G:B=77,77,77)의 색상교

정지를 출력(HP Officejet 8100 표준모드 이용)하여 

실습생들에게 배포한 후 Adobe 사의 Photoshop 7.0 

프로그램을 통해 회색 영역의 색상 치우침 값을 계측

하고 치우친 만큼 보상하여 색상왜곡을 바로잡도록 

하였다(Figure 2, 3).

이렇게 색상이 교정된 혀 사진에서 설질(설체)을 

대표하는 곳을 실습생 각자 육안 관찰을 통해 선정

하여 5x5화소 영역의 평균 색상수치를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 때 색상좌표계는 HSV (Hue, Saturation, 

Value) 좌표계를 이용하도록 하였다. 보고된 설체 

색상 정보 가운데 색상(Hue) 값을 모아 그 도수분포

를 살펴보았다. 

Ⅲ. 결과

중국지망(www.cnki.net)에서 제안된 검색식을 통

해 담홍색 혀의 수치적 색상 정보를 수록한 22편의 

논문을 찾을 수 있었다. 펍메드(www.pubmed.gov)

를 통해서는 제안된 검색식을 통해 모두 35편의 논

문이 검색되었으나 이 가운데 16편은 중국지망의 

검색 범위와 중복되는 중국 학술지의 논문이었으며 

12편은 설체의 색을 다룬 논문이 아니었고 나머지 

7편의 논문에서도 인구 집단의 설색 수치 정보를 

수록한 논문은 없었다.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 웹페

이지를 통해 검색된 국내 논문 중에는 정상 설색과 

관련된 정보를 제시한 논문이 있었으나 연구 방법이 

달라 위에서 검색된 논문과 같은 형식으로 비교하기 

곤란하였다. 이들은 본 논고의 고찰 부분에서만 소

개한다.

Table 1은 중국지망에서 검색된 22편의 논문에서 

담홍설로 판정된 혀의 Lab 색좌표(L은 밝기, a는 적

색-녹색 축에서 표시한 색상 값, b는 황색-남색 축

에서 표시한 색상 값)에 대해 그 평균과 표준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분석 대상이 된 논문 전체에서 담홍

설의 평균적인 색좌표는 L:a:b = 59.8:26.7:13.0이

었다.

한편 46명의 학생들로부터 수집된 혀의 색상 정

보로부터 설체 색의 색상(Hue) 값을 추출하여 그 

분포를 살펴보았다(Figure 4). 색상 값의 평균은 2였

고 표준편차는 14였다. 참고로, 연구자의 육안 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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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A Distribution of tongue color among 46 adult people. Horizontal axis represent the Hue value in 
HSB (Hue, Saturation, Brightness) color system. 

에 의하면 이들의 혀는 대부분 담홍설로 판단되었으

나 담백설, 홍설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 Figure 

4에서 중심의 왼쪽에 치우친 예는 대체로 홍설 기타, 

오른쪽에 치우친 예는 담백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Ⅳ. 고 찰

한의 설진의 객관화를 위해서는 설진 정보를 수

치적으로 얻을 수 있는 각종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개발도 필요하나 이와 아울러 전통적 설진 소견 판

별 범주의 기준값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설태의 후박(厚薄)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통해 

설태의 두께가 0.4mm로 측정되었다면 이 자체로 

의미 있는 정보이기는 하나 이것이 정상설태에 비해 

진단적 의의가 있는 두꺼운 설태, 즉 후태(厚苔)에 

속하는지 아니면 정상적 두께의 설태(薄苔)에 속하

는지 판별할 기준 역시 제시될 필요가 있다. 지금까

지 설진의 객관화를 위한 많은 기기 개발과 실측 

연구가 있었지만 설진의 가장 기본적인 계측 정보라 

할 수 있는 설색에 대해서조차도 그 판별 표준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즉 어느 정도 붉은 색의 혀가 

홍설에 속하며 어느 정도 핏기가 없는 혀가 담백설

에 속하는지 등에 대한 기준이 아직도 제시되어 있

지 않은 것이다.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설색의 표준이 제정되지 

않은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모두가 인정

할 만한 타당한 방법에 의해 만들어진 기준이 만들

어지지 못한 것이 한 가지 이유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고에서는 설색의 표준을 제정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3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전문가의 의견에 의존하는 방법이다. 이는 

설진을 활용하는 임상의나 설진 연구자의 의견에 

따라 설색 판별 기준을 정하거나 전문가가 판정해 

낸 설색 판별 증례를 모아 설색 범주가 판가름되는 

기준점을 찾아보는 방법이다. 나아가 다수의 전문가

가 참여하여 공통 의견을 도출하거나 판별이 일치하

는 범위를 찾아내는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면 설득력

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기존 설진 연구 가운데 

설진 영상의 자동 판별을 위한 연구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 蘇振隆은 색상(Hue) 300̊ ~ 360̊ , 0̊ ~ 25̊ , 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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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저자
발표

연도

L
(밝기)

표준

편차

a
(적록

균형)

표준

편차

b
(황남

균형)

표준

편차

설색 범주 

판정 방법
카메라 광원

광원의 

색온도

논문에 

제시된 

색좌표계

색상 비고

許秀森7) 1994 69.5 2.5 42.9 1.7 19.9 1.5 전문가판정 

("육안관찰") Sony DXC-1640P 할로겐등 3200K RGB 　 　

崔敏圭8) 2001 59.8 2.9 31.3 0.9 18.9 1.7 전문가판정
Olympus 디지털 

카메라 (기종 미상) 미상 미상 RGB 　 　

翁維良9) 2001 65.8 5.4 20.3 1.6 16.8 0.3 전문가판정
Olympus 디지털 

카메라 (기종 미상)
섬광플래쉬

(기종 미상) 미상 RGB 　 　

張永濤10) 2005 60.4 3.8 27.6 3.9 15.7 2.6 

전문가판정 

(중의주임의사 

및 과제 

참여연구원)

Nikon Coolpix 2500 형광등(OSRAM 
Biolux D65) 6500K Lab 　 　

伍喜良11) 2005 62.6 5.2 31.0 0.6 23.2 3.8 전문가판정 

("육안관찰") · · · RGB 　

스캐닝된자료를대상으로.
자동판별기준제시:H∞~0.
4516,S0.5103~0.5510,V0.

7941~∞

韓垚12) 2006 55.5 5.7 21.4 1.2 10.5 1.1 미상 Sony DSC-W1 섬광플래쉬 미상 RGB 　 　

李方玲13) 2006 63.5 4.5 25.5 5.8 14.8 3.0 
전문가판정 

(중의부주임 

의사)

개발 설진기. Nikon 
Coolpix 4500 내장

형광등(OSRAM 
Biolux D65) 6500K RGB 　 　

武哲麗14) 2006 47.8 15.4 21.1 8.3 3.3 6.8 전문가판정 Nikon Coolpix P1 직류 섬광플래쉬 

2개(기종 미상) 미상 RGB 　 　

陳松鶴15) 2007 59.1 3.0 32.2 2.5 18.5 3.0 전문가판정
북경공업대학 개발 

설진기
미상 미상 Lab 　

넘겨 받은 디지털사진을 

대상으로 연구. 촬영 조건은 

명시하지 않음.

王盛花16) 2007 63.3 4.7 23.9 4.7 13.2 2.7 전문가판정 

("육안관찰")
개발 설진기. Nikon 
Coolpix 4500 내장

형광등(OSRAM 
Biolux D65) 6500K Lab 　 　

岳小强17) 2007 58.2 6.9 20.7 0.0 2.8 0.1 

전문가판정 

(중의전문가10
명.델파이기법

적용)

Canon A75 형광등

("D50 표준광원") 5000K RGB 　 　

王鶴蒙18) 2007 66.7 4.7 27.0 0.7 -2.0 0.5 미상 미상 미상 미상 RGB, HIS 　 장영도 2005_2 인용.

梁碧顔19) 2007 43.9 3.8 18.9 1.3 14.3 0.4 미상
개발 설진기 

("중의설진계통") 미상 미상 RGB 　 　

羅大中20) 2008 61.2 1.9 31.4 1.7 20.6 2.1 전문가판정

북경공업대학 개발 

설진기. Nikon 
Coolpix 2500 내장

형광등(OSRAM 
Biolux D65) 6500K Lab 　 　

區綺雲21) 2008 59.0 2.6 35.3 2.0 6.4 3.2 전문가판정 Panasonic FZ-50 직류 섬광플래쉬 

2개(기종 미상) 미상 RGB 　 　

張怡22) 2008 65.8 5.4 20.3 1.6 16.8 0.3 미상 Kodak DC-120 미상("표준광원") 미상 RGB 　 　

李敬華23) 2009 51.6 4.7 21.1 0.8 10.5 0.3 미상
Sony Cybershot 

DSC-W1 섬광플래쉬 미상 미상 　

許家佗24) 2009 39.3 5.5 35.0 5.0 17.3 4.0 전문가판정 

(중의사3명) Nikon D70 간접 자연광. 
통제하지 않음

4500~75
00K Lab 　 코닥 Q-13 회색 교정지 사용

高思姸25) 2010 59.8 4.1 36.2 4.6 17.7 3.9 전문가판정

일본 개발 설진기 

("積分球式舌象儀")
Canon 10D 내장

형광등(D65 
표준광원) 6500K Lab 　 X-rite사 24색 교정지 사용

劉文蘭26) 2010 64.0 5.6 21.2 0.5 8.3 2.6 전문가판정 

("육안관찰") 미상 미상 5300K RGB, Lab, 
HIS 　 　

楊新宇2) 2012 66.3 2.8 27.6 3.0 12.0 1.9 전문가판정 Canon 5DMark-II "分珠式 

標準光源" 6500K Lab 　 　

屠立平27) 2012 72.6 1.8 15.9 1.1 5.8 1.1 전문가판정
개발 설진기

(TDA-I) 고휘도 백색 LED 5000-65
00K Lab 　 　

평균 　 59.8 　 26.7 　 13.0 　 　 　 　 　 　  　

Table 1. Color range of pale red tongue described in precedent studies (1990~2013).

(Saturation) 26(10%) 이상, 명도(Value) 150(59%) 이

상일 경우 해당 부위를 담홍색 설체로 판정3)하였고, 

金根豪 등은 색상(Hue) 0̊ ~ 18̊ , 채도(Saturation) 

85~110(33~43%)일 경우 해당 부위를 담백설 설체

로 판정하였다4). 이러한 사례는 사실상 연구자가 임

의로 설색의 판정 기준을 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Table 1에 소개한 사례도 대부분 전문가의 육안

식별에 의해 담홍설 여부가 구분된 것인데, 담홍설

로 분류된 설체색의 분포를 보면 그 차이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시간이 흘러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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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A Distribution of tongue color among 2,116 people. (Yang Xin Yu 2012)

따라 식별 기준이 특정 수치로 수렴되지도 않은 채 

여전히 여러 가지 수치 사이를 배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전문가 의견에 의한 설색 표준 제정

이 가지는 근본적 한계를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전

문가의 육안 식별에 의해 설색 범주의 판별 기준을 

정하는 것은 만족할 만한 수렴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설색 표준을 제정하는 두 번째 방법은 설색의 언

어 표현에 상응하는 기존 색상 표준을 차용하는 방

법이다. 예를 들어 담홍설이라면 소위 “담홍색”에 

대한 기존 표준, “홍설”이라면 홍색에 대한 기존 표

준을 가져다 쓰는 방법이다. 오감에 의한 한의 진단

의 모든 영역에서 그 주관성이 갖는 문제가 작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타각소견을 나타

내는 언어 표현은 최소한의 기준점이 된다. 사실 언

어 표현 즉 각 소견의 명칭은 하나의 한의 진단 소견

이 다수의 상이한 물리량을 지시하는 사례와도 관련

이 있다. 예를 들어 완맥(緩脈)이란 맥상은 빠르지 

않은 맥(60~72회/분의 박동수를 보이는 맥)이란 의

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팽팽하지 않은 맥(緊脈에 

대응하는 맥)이란 의미로도 사용된다. 이는 ‘완(緩)’

이란 말에 ‘이완되다’는 의미와 ‘느리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다. 이처럼 한의 

진단 소견에서 그 명칭이 가지는 역할이 작지 않기 

때문에 담홍설, 홍설 등의 설색에 대해서도 ‘담홍’, 

‘홍’이 가지는 원래의 의미를 기준 설정에 참고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한국산업규격 ｢물체색의 색이름｣(KS A 0011)에

서는 한국어의 색이름에 대해 수치적 정의를 제시하

고 있는데5), 여기에 ‘담홍색’은 존재하지 않지만 의미

상 이와 같은 색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흐린 빨강’

의 수치적 판별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색상

(Hue) 2.5R(-9̊ )~7.5R(+9̊ ), 채도(Saturation) 3/16 

(18.8%)~11/16(68.8%), 명도(Value) 5(50%)~6(60%)

의 범위다. 일본의 경우에는 ‘박홍(薄紅)’이 담홍색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는데 이는 색상(Hue) 2̊ , 채도

(Saturation) 41%, 명도(Brightness) 94%의 수치적 

특성을 갖는 색상이다6).

그러나 이처럼 색상 명칭을 기준으로 한 설색의 

기준 설정에는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전통

적 설진에서 혀의 색깔을 묘사할 때 사회에서 쓰는 

색상 명칭을 설진에 동일한 의미로 적용하지는 않았

다는 것이다. 유사한 예를 얼굴색의 구분에서 살펴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황제내경󰡕에서 얼굴의 

색은 오행학설에 따라 청, 적, 황, 백, 흑의 5종으로 

구분하였으나 얼굴 색깔로서의 청색이나 흑색은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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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의 색깔을 나타내는 청색, 흑색과는 상당한 차이

를 보인다. 설색의 경우에는 이러한 관용적 색상명

의 지칭 대상과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청설의 

‘청’색은 일반적 청색이 지칭하는 색상과 상당한 차

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설색에 상응하

는 색상명에 대한 사회적 표준을 차용하는 방법은 

설색 판정 기준 제정에 온전히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다.

설색의 판정 기준을 마련하는 세 번째 방법은 설

색의 통계적 분포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표본 추출

이 치우치게 이루어지지 않는 한 설색의 수치 좌표 

값은 정규분포를 하리라 생각된다. 우리가 수집한 

성인 46명의 색상(Hue) 분포도 그러하고(Figure 4), 

楊新宇의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성인(18-88세) 

2,116명의 설색(CIExyz의 x값) 분포에서는 더욱 분

명하게 그러한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Figure 5). 

설색 구분에 있어 담홍설이 정상인의 혀라고 규

정한다면 담홍설의 색상 수치는 어떠한 색상 좌표계

로 나타내든 건강인에게서 측정된 혀 색의 평균에 

해당하는 수치를 보여야 할 것이다. 문제는, 그렇다

면 어디까지를 정상 설색, 즉 담홍색으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이다. 

물론 엄격히 말하자면, 어떤 측정값의 통계적 분

포가 그 측정값의 정상 범위를 말해 주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키가 아무리 크더라도 큰 

키의 형성 원인에 대한 연구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단지 통계적으로 치우친(희귀한) 예라 하여 그를 비

정상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한의학의 설진 

연구에서는 설색 형성 기전에 대한 연구에 앞서 경

험적(통계적) 수치를 참조한 잠정적 기준을 마련하

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

해 보자면 우선 평균으로부터 표준편차의 두 배에 

이르는 범위(Mean ± 2SD)를 설색에 있어서도 정상 

범위로 간주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는 인구의 약 95%가 정상 설색, 즉 담홍색

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인데, 전통적인 설진에서는 

환자가 이상 설상, 즉 홍설, 담백설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하는 비율이 상당히 크다. 최근에 이루

어진 임제민 등의 연구에서도 단지 53%의 관찰 대

상자만이 담홍색의 혀를 가진 것으로 판정하였다28). 

따라서 평균으로부터 표준편차의 두 배에 이르는 

범위를 담홍설의 범위로 보는 것은 현재로서는 받아

들이기 어려운 기준이리라 생각된다. 이 때문에 필

자는 우선 평균으로부터 표준편차의 1배에 이르는 

범위(Mean ± 1SD)를 정상 설색의 범위, 즉 담홍색 

설색으로 간주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기준에 

의하면 인구의 약 68%가 담홍설로 판정되므로 이 

역시 관용적인 담홍설 판정 기준보다 넓은 기준(더 

많은 인구를 담홍설로 판정하는 기준)이지만 검사 

수치의 판정 기준은 그 수치의 병리적 의의가 확실

하게 밝혀지기 전까지는 되도록 정상의 범위를 넓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평균으로부터 표준편

차의 1배 안의 포함되는 인구를 정상 설색을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 현재로서는 채택할 만한 기준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기준을 본 논고에서 보고한 46인의 측정

례에 적용해 보면 담홍설은 색상(Hue) 값을 기준으

로 할 경우 2˚±14˚ 즉 348˚~360 ,̊ 0˚~16˚

의 색 수치를 갖는 혀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제안한, 설색 판별 기준을 마련하는 세 

가지 방법 가운데 가장 적당한 방법은 설색의 통계

적 분포를 이용하는 방법이라 생각되나 이 방법을 

이용할 경우 담홍색 이외의 설체 색 기준에 대해서

는 단순히 색상의 통계적 분포에 대한 고려 외에 

각각의 설색이 갖는 특징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하

다. 예를 들어 설색이 정상을 벗어나는 혀 가운데 

채도가 정상보다 낮은 혀는 담백설로 구분한다든지 

명도가 정상보다 낮은 혀는 암홍설과 자암설로 구분

한다든지 하는, 설색 자체의 의미를 고려한 범위 설

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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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 설체의 색깔은 설태가 없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부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어떤 곳을 

기준으로 설색을 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두 가지 이

상의 설색이 공존할 경우 어느 쪽을 중심으로 설색

을 판정할 것인지 등의 문제도 설색의 판정 기준을 

정할 때 고려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언급할 것은, 비록 적당한 색상 보정

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촬영 조건이 적절하지 않으

면 동일한 혀에 대해 다른 판정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는 것이다. 따라서 설색 판정의 기준을 마련할 때는 

촬영 조건에 대한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V. 결 론

본 논고에서는 정상 설색, 즉 담홍설의 색깔을 

판별하는 기준을 제정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 실측을 통해 참고 기준을 제시하였

다. 이번의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첫째, 정상 설색의 표준을 제정하는 방법으로는 

전문가 의견에 의한 방법, 설색 표현에 사용되는 색

상 용어에 상응하는 기존 색상 표준을 차용하는 방

법, 설색의 통계적 분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둘째, 위의 세 가지 방법 가운데 설색의 통계적 

분포를 이용하는 방법이 정상 설색의 표준을 제정하

는 데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 생각된다.

셋째, 1990년 이후 중국의 설진 연구에서 제시된 

담홍설의 평균 색상은 L=59.8, a=26.7, b=13.0이었

으나 대부분이 전문가 의견에 따라 설색을 분류한 

것으로서 연구자에 따라서 큰 편차를 보였다.

넷째, 본 연구진이 제작한 설진기로 46인의 성인

으로부터 얻은 설색 자료에서 설체 색상(Hue) 평균

은 2 ,̊ 표준편차는 14˚였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

진은 설색으로서의 담홍색의 범위를, 색상의 경우 

348˚~360 ,̊ 0˚~16˚에 해당하는 범위로 제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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